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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생보업계, 하반기 안정적 자산운용 기조 전망        

□ 최근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개한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

어 하반기에도 국내채권 매입을 늘리는 등의 안정적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됨.  

  o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하반기에 약 4,000억 엔 규모의 국내채권을 매입하기로 방

침을 정했으며,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던 니혼생명도 주식 비중을 상

반기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채권 매입은 늘리기로 함. 

  o 다이이치생명은 10년 이상의 장기 국내채권 뿐만 아니라 환헤지 차원에서 외국

채권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대신 주식 및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산운용을 계획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계는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 전망에도 내년도 새로운 재무건전성기준 

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외국 

채권 및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 매입 비중은 점차 확대될 예정임. 

  o 연말 닛케이지수가 1만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보험회사들이 위험자산 투자에 신중함을 보이는 데에는 내년 솔벤시마진비율의 

산출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재무건전성 도입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

용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o 또한 정부의 금융완화정책 유지 영향으로 하반기 장기금리가 0.7~1.4% 수준으

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안정적이면서도 국내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

공하는 외국채권 매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아시아 국가 주식을 약 500억엔 규모로 매입하기로 

하는 등 생명보험업계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경제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 관련 

주식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로이터, 10/26)




